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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1-1로 NC 완파하고 7연승…류지혁, 만루포 포함 6타점

등록 2026.05.10 17:06:18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

대 KIA타이거즈의 경기. 1회 초 삼성 류지혁 선수가 솔로 홈런을 코치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2026.04.07.

lhh@newsis.com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류지혁의 데뷔 첫 만루포를 앞세워 7연승 질주를 이어갔다.

삼성은 10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쏠 KBO리그 원정 경기에서 NC 다이노스를 11-1로 완파했다.

구자욱의 투런포(시즌 4호)로 기선을 제압한 뒤 류지혁의 개인 통산 첫 만루 홈런(시즌 4호)으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연승에 성공한 3위 삼성은 시즌 21승 1무 14패를 기록, 선두권 추격을 이어갔다.

홈팬들 앞에서 시리즈 스윕패를 당한 NC(15승 1무 20패)는 리그 8위까지 내려갔다.

삼성 선발 잭 오러클린은 6이닝 2피안타 무실점 위력투로 KBO리그 2승(2패)째를 쌓았다.

타선의 화력이 뜨거웠다. 이날 삼성 타선은 홈런 두 방을 앞세워 2회와 5회를 빅이닝으로 만들고 대량 득점에 성공했다. 



멀티 히트를 터트린 베테랑 최형우는 KBO리그 역대 최초 4500루타라는 대기록까지 작성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8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KBO 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4회 초 1사 3루 삼성 최형우가 1루타를 치고 2루까지 진루해 세리머니 하고 있다. 2026.04.28. hwang@newsis.com

삼성은 경기 초반 날카로운 작전으로 상대 선발 구창모를 흔들었다.

2회초 1사 2, 3루에 NC 배터리가 2루 견제를 시도하는 사이 3루 주자 전병우가 홈으로 쇄도하며 삼성은 선취 득점을 올렸다.

2사 후엔 김헌곤도 적시타를 때리며 2-0으로 앞서갔다.

이어진 2사 1루에 타석엔 구자욱이 들어섰고, 그는 구창모의 2구째 시속 129㎞ 슬라이더를 걷어올려 우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

포를 날렸다.

5회초엔 말 그대로 NC 마운드를 폭격했다.

구자욱의 우전 안타로 5회초 공격을 시작한 삼성은 1사 2루에 르윈 디아즈의 적시타로 1점을 달아났다.

이에 NC는 마운드를 김진호로 교체했으나, 삼성의 화력은 식지 않았다.

박승규의 안타, 전병우의 볼넷으로 모든 마운드를 채운 삼성은 류지혁의 타구가 우측 담장을 넘어가며 한 방에 4점을 쓸어담았

다.

7회말 삼성의 바뀐 투수 이승현이 흔들리며 1사 만루를 만든 NC는 김주원의 희생플라이로 0점 침묵을 벗어났다. 다만 후속 안

타 불발로 추격을 이어가진 못했다.

위기를 넘긴 삼성은 9회초 볼넷으로 만든 무사 만루에 류지혁의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며 11-1까지 격차를 벌렸다.



이어진 9회말엔 1군 데뷔전을 치른 신인 정재훈이 1이닝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삼성은 이날 경기를 완승으로 매듭지

었다.

열흘 휴식을 취한 뒤 돌아온 NC의 토종 에이스 구창모는 4⅓이닝 9피안타(1홈런) 6실점으로 무너지며 시즌 첫 패(3승)를 당했

다. 김진호는 아웃카운트 하나 잡지 못하고 안타 3방을 맞으며 3점을 실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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